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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

Bloomberg: US Manufacturing Expands Most in Four Years on
Stockpiling Rush
미 제조업 경기가 4년 만에 대폭 확장…고물가 대응으로

 
미국의 5월 제조업 활동이 이란 전쟁에 따른 상승 압력에 대응하려는 구매
기업(buyers)의 사전 구매에 힘입어 4년 만에 최대 폭으로 확장됐다.
S&P 글로벌이 발표한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는 전월 대
비 0.8포인트 상승한 55.3을 기록했다. PMI는 50을 기준으로 이를 웃돌면
경기 확장을, 아래면 위축을 의미한다.
한편, 제조업체들이 원자재 등에 지불하는 투입 가격지수는 11포인트 이
상 폭등하며 2022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공급업체의
납품 소요 시간 역시 2022년 중반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
타났다.

기사

Blooberg: US Jobless Claims Were Little Changed at 209,000 Last Week
미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변동 없어…지난주 20만 9천 건
 

지난주 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변동이 없었다. 최근 일부 회사들의 감원
발표에도 불구하고 해고는 계속 둔화하고 있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5-21/us-manufacturing-expands-most-in-four-years-on-stockpiling-rush?srnd=phx-economics-v2


오늘 목요일 연방 노동국에 따르면 5월 16일에 끝나는 주간에 실업수당 청
구 신청 건수는 3천 건 줄어든 20만 9천 건으로 집계됐다.
실업수당을 받는 전체 건수는 1백78만 건으로 약간 증가했다. 여전히 현재
미 고용 시장은 ‘낮은 고용과 낮은 해고’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How Bond Yield Surge Will Impact Economies, Markets
국채 금리 급등으로 각국 금리 인상할 듯
 

장기 국채 금리가 계속 높은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조달 비용이 급증하
고 있다. 이란 전쟁 발 인플레이션 우려와 정부 부채 부담으로 투자자들이
더 높은 국채 프리미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치인 5%를 돌파했고, 영국은
약 30년, 일본은 199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리 급등 원인은 이란발 갈등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와 가스가
폭등하면서 연료, 플라스틱, 비료 등 원자재 가격들을 밀어 올렸다.
결국 시장은 미 연준 등 중앙은행들이 물가를 잡고자 기준금리를 예상보다
더 높게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5-21/us-jobless-claims-were-little-changed-at-209-000-last-week?srnd=homepage-americas


기사

[이란 전쟁]

Bloomberg: Iran in Talks With Oman Over Permanent Toll System for
Hormuz
이란,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영구적인 통행세 논의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 통제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 오만과 상설 통
행료 징수 시스템을 논의 중이다.
이란은 미국이 이란 항구 해상 봉쇄 해제 전까지 해협 재개방을 거부하면
서 통과 선박에 대한 새로운 룰을 마련하고 있다.
반면 미국, 유럽, 걸프 아랍국들은 이 해협을 국제 수역으로 보며 이란의
통제와 항해의 자유를 침해하는 선례가 될 가능성에 반대하고 있다.

기사

[오일]

CNBC: Oil prices jump more than 3% after Iran supreme leader says
uranium must remain in country
오일 급등…이란 “우라늄 반출하지 않는다” 보도에

 
이란 최고지도자가 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
도에 오늘 목요일 유가가 급등했다. 이는 미국과의 평화 협상을 어렵게 만
들 전망이다.
이날 오전 서부 텍사스 중질유는 약 4% 오른 배럴당 101.96달러, 국제 벤
치마크인 브렌트유는 약 3% 상승한 108.34달러를 기록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농축 우라늄의 국
내 보유”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프로그램 해체가
전쟁의 핵심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기사

[인공 지능]

Bloomberg: Nvidia Tells Skeptical Investors AI Is Ready to Go
Mainstream
엔비디아 “정부와 다른 기업들에 매출 늘리겠다”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한 데이터센터 업체들에 대한 의존도
를 줄이고, 앞으로는 다른 기업들과 각국 정부가 AI용 칩과 컴퓨팅 제품의
더 큰 고객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엔비디아는 AI 컴퓨팅 시장의 일부를 차지하려는 다른 반도체 회사들
과의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구매 업체중에 자체 칩 개발도 늘고 있
다.
어제 수요일 실적 발표한 엔비디아의 매출은 4월 26일까지의 최근 3개월
동안 85% 증가해 816억 달러를 기록했다. 회사는 분기 배당금도 늘리고,
8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발표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반응
은 크지 않았다.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5-21/bond-yield-spike-what-it-means-for-economies-and-markets?srnd=homepage-america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5-21/iran-in-talks-with-oman-over-permanent-toll-system-for-hormuz?srnd=phx-industries
https://www.cnbc.com/2026/05/21/oil-price-today-iran-war-strait-hormuz-trump.html


기사

[주택]

Bloomberg: Home Buyers Hammered as War-Fueled Bond Rout Drives

Rates Higher
높은 국채 금리로 주택 모기지 완화 기미 없어

 
저금리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시대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약 4.6%까지 오르고 30년 만기 평균 모기지 금리가
6.5%를 넘어서 구매자들의 주택 구입 부담이 가중시키고 있다.
고금리 기조로 바뀌다 보니 주택 시장의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됐
다.
즉,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저금리 대출에 묶여 이사를 꺼리면서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됐고, 이로 인해 내 집 마련이라는 아메리칸드림은 실현하기
점점 힘들어 지고 있다

기사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 미 국채, 주요 환율]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5-20/nvidia-gives-disappointing-forecast-as-chip-competition-mounts?srnd=homepage-america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5-21/rising-treasury-yields-disrupt-mortgage-rates-in-break-from-decades-long-decline?srnd=homepage-ameri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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